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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약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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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심리학과 교수

경제적 제약과 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는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내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유발하는 정서적 영

향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괜찮은 교육을 포함한 PWT 프레임워크와 

자기결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제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

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국

내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구조방정식과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제약으로 유발된 감정이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

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 자유의지를 통한 경제

적 제약의 간접적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하였다.

주요어 : 경제적 제약, 진로준비행동,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일 자유의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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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결정에 대한 자율성

과 책임이 커지고(Arnett, 2007), 성인으로서의 

직업 역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단계이

다(Arnett, 2000). Super(1980)의 생애주기이론

(life-span theory)에 따르면 대학생은 탐색 단계

에 있으며, 이 시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실행(implementation)이다. 실행은 자신이 선택

한 진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를 의미

하며,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고 이에 깊

이 관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

학 시기는 자신의 진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

출하기 위해 취업 준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정화 외, 2012). 

그러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진로 

개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진

로 준비 과정은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다. 반

대로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스스로가 직업과 관련된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다(Thompson & 

Subich, 2006; Metheny & McWhirter, 2013). 

Blustein과 그의 동료들은(2002)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진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정서적 지원과 일자리 추천 및 진로 

관련 지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투자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는 만족스러운 일자

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Blustein, 2008). 

반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개인의 대학 경험과 구직 역량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희삼, 2015), 

특히 어린 시절에 심각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

한 개인은 괜찮은 교육(decent education)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Duffy 외, 

2022). 

많은 심리학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확인해 

온 것처럼 경제적 제약은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 어려움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며(Heflin & 

Iceland, 2009),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불안

정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악화시킨다(Raver, 

2003). 또한 자신이 높은 수준의 제약을 경험

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Elder & Caspi, 1988). 이러한 부정적인 정

서는 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향후 직업 선택에서 회피적 대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이

러한 감정들은 개인에게 진로 결정에 대한 왜

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이들이 도전할 수 있

는 진로 개발 과정이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Blustein et al., 2013). 결과적으로 경제

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 준비에 대한 몰입도와 

통제감이 낮아지며, 개인이 진로 준비에 들이

는 노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Bandura, 

1986).

특히 경제적 제약은 사회적 활동 참여를 제

한하여 사회적 소속감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이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oMO는 기본심리욕구 이론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Deci & Ryan, 

2000)에 따라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외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제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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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할 경우, 이는 개인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고 

동기 부여를 저하시켜 학업 및 행동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Duffy et al., 2022). 이와 관련

하여, 대학생들이 관계성 및 유대감의 측면에

서도 대학생들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

면 사회불안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관계 만족

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이소연 

등, 2024).

본 연구에서는 PWT의 기존 구성 요소에 

정서적 요인을 추가로 통합하여, 경제적 제약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

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은 정서

적 요인이 개인의 통제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PWT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PWT에 따르면 괜찮은 일은 생존, 소속감, 자

기결정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과 소외 경험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uffy et al., 2016). 한

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외 경험이 주로 학벌

에 의한 차별 경험으로 여러 연구에서 측정되

었다(한은진, 2024; Song & Lee, 2023). 더 나아

가 소외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Duffy & Dik, 2009), 이는 

개인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타인에게 뒤처

진다는 불안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소외 경험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진로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모형에 포함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경제적 제약은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제약은 자

율성과 관련된 심리적 변수를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WT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uffy 

외, 2012). 일 자유의지는 개인이 경제적, 환경

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

해 자율적이라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하며, 진

로 통제 소재, 진로관여행동, 괜찮은 일에 대

한 미래 인식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uffy et al., 2012;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를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또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소외감은 학생

들의 일 자유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경제

적 제약이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소속감 

결여를 유발하며, 이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관

계성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

기 때문이다(Duffy et al., 2022). 특히, 소속감 

부족에서 기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

되었다고 느낄 때 더욱 두드러진다. 기존 연

구에서도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진로 발

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

었으며, 진로 관련 정서를 다루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Gati & Levin, 2014). 이에 

따라 괜찮은 교육을 포함하는 PWT 프레임워

크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속감을 경험한 학생

들이 졸업 후 더 많은 취업 선택권을 인지한

다고 하여 소속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Duffy 

et al., 2022). PWT에서 괜찮은 교육(decent 

education)은 괜찮은 일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적인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다(Duffy et al., 

2022). 괜찮은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생존, 소

속감, 자기결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 기

회를 얻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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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유발된 소외감과 불안

이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명백한 영향에도 불

구하고, PWT 내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국내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FoMO와 일 자유의지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국

낸 대학생들에게 진로 개발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경제적 제약은 전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며(Duffy et al., 

2016) 객관적 혹은 주관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객관적 경제적 제약은 가구 소득 및 

연간 소득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주관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Kim et al., 2019).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주관

적 인식이 개인의 내적 심리 기능을 더 잘 설

명한다고 보아, 경제적 제약을 측정할 때 객

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인식을 주로 고려한다

(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et al.,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관적 경제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제약

을 내재적 불평등의 원천으로 인식하며, 개인

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어(이희정, 2022), 경제적 제

약이 우리 사회에서 진로 준비 및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 관련 변수는 경

제적 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진로 목표를 달

성하고 더 효과적인 진로 결정을 내릴 가능

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Metheny & 

McWhirter, 2013), 상당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

했다고 인식하는 대학생들이 미래에 괜찮은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향을 보인

다(Ma et al., 2021). 더 나아가 손은령과 손진

희(2005)는 앞선 연구들을 확장하며 재정적 장

벽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장애물

에 직면한 개인은 최소한의 경력 계획만 세

우고(Cardoso & Moreira, 2009),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Hirschi, 2011).

비록 PWT에는 진로준비행동 변인이 포함

되지 않았지만, 실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 

진로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Black, 2006; Krieshok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는 진로준비행동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Black(2006)에 따르면 진로와 관련된 행동적 경

험은 개인이 자신과 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

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정보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또한 불확

실하고 변화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생에 

걸친 폭넓은 진로 관련 행동을 다루는 진로준

비행동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의 행동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주요 진로 이론

들이 진로 관련 행동이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관점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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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l & Krumboltz, 1996; Walsh & Savickas, 

2005).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진로준비행동은 

일과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정보를 찾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

득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특히 경제적 제약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초

기의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인은 사회 계층을 내재적 불평등의 원천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가족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에 더 중

요한 요소라는 믿음에 의해 형성된 인식이다

(이희정, 2022). 그 결과, 한국인들은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장벽으로 간주하여 진로 준비 과정에 큰 영향

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적 배경

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의 경험, 구직 역량, 고등교육 이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희삼, 2015). 

또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은 논리

적이고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사회적 비

교에 기반하고 있다(최령, 박재용, 황병덕, 

2013).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

여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실제 상황보

다 더 나쁘게 인식하게 만든다(서미혜, 2017). 

따라서 자신이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고 인

식하는 개인은 일생 동안 더 큰 경제적 제약

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

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가설 1).

FoMO와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 관련 

결과 변인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경제

적 제약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

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Anderson과 그의 동

료들(2015)은 자신을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두려움, 낮은 자기효능

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김민선, 2014).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연한 불안 

상태인 FoMO가 유발되는데, 이는 자신이 사

회적으로 뒤처지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

려에서 비롯된다(Przybylski et al., 2013). FoMO

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잡지 못

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

감, 소외감, 박탈감, 무능력감,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지

수, 서영석, 2018; Alt, 2015). 본 연구에서는 

FoMO를 경제적 제약이 유발하는 정서적 반응

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연결과 중요한 기회에

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 PWT에 괜찮은 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Duffy 외, 2022)에 따르면, 

사회적 소속감은 괜찮은 교육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이는 학생들이 학교 환경 내에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성과 소속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괜

찮은 교육 환경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또래

와 사회적 유대감을 덜 느끼며, 사회 활동에 

덜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한 재정

적 지원과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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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ling-Hammond, 2010),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과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을 경험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제약이 많은 

학생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소중

한 사회적 및 교육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경제적 제약이 FoMO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가설 2).

한국의 경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FoMO

는 한국의 집단주의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문

화에 의해 조장된다. 개인의 특성보다 집단의 

특성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는 자신을 다수와 

구별되는 존재로 여기는 개인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지수, 서영석, 2018). 또

한 상황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한국인의 

관점은 개인의 자아 개념에 깊은 영향을 미치

며(이명희, 김아영, 2008), 관계에 대한 욕구를 

유발한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내에서 소외감

을 느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

하여 FoMO를 경험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비교를 유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다

(정소라, 현명호, 2015).

FoMO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박지수, 서영석, 2018; Przybylski et al., 2013). 

세대별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

학생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이 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이러한 높은 이용률은 대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이상화된 타인의 모

습에 노출되는 빈도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교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양

혜승, 2015).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및 불이익에 대한 지각으로 이어진다. 

FoMO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이 놓친 기회나 

부족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과 스트

레스를 느끼며(Baker et al., 2016),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같은 부정

적 인식은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집중과 

헌신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개인이 낙담하게 

될 경우 진로 준비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Brown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FoMO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4). 

또한 경제적 제약에서 비롯된 FoMO가 사람들

이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FoMO가 경제적 제

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라고 제안하였다(가설 7).

이전 연구에서도 경제적 제약이 개인의 진

로 결정에서 느끼는 통제감, 즉 일 자유의지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탐구된 바 있다

(Duffy, Diemer, et al., 2012). PWT에 따르면, 대

학생의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소외 경

험 등에 영향을 받는다(Duffy, Douglass et al., 

2015). 또한 일 자유의지는 연령,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과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uffy, Velez, et al., 

2018; Duffy, Gensmeret al., 2019). Allan 등(2020)

의 종단 연구 결과 역시 경제적 제약이 대학

생의 일 자유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뒷

받침하였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

는 진로 장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이기학, 2014).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웠

다(가설 5).

반면 일 자유의지는 긍정적인 진로 관련 변

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Duffy, Diemer, 

& Jadidian, 2012).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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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일 자유의지는 강력한 진로 통제 소

재, 진로관여행동, 괜찮은 일에 대한 미래 인

식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Duffy, Diemer, & Jadidian, 2012;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또한 개인

은 일 자유의지를 경험할 때, 선택 가능한 진

로 대안이 다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

며(Duffy et al., 2012), 이는 삶 전반에서 긍정

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Blustein,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 자유의

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가설 6)을 세웠다. 나아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경제적 제

약과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의 관계에서 입증

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제적 지위

와 진로 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tin et al., 2017).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일하는 성인의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간의 

관계(Williams et al., 2023), 그리고 성인 초기의 

괜찮은 일에 대한 미래 인식(Song & Lee, 2023)

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있

어 상당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경험하기 때문

에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로 관련 행동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에서 일 자유의지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8).

또한 FoMO와 일 자유의지가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과 괜찮은 교

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PWT를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먼저 Przybylski와 동료들(2013)

은 인간의 동기가 자신의 내적 통제에 의해 

주도될 때 가장 높으며 이러한 통제감은 자

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촉진된다고 가정하는 SDT(Deci & 

Ryan, 1985)에 기초하여 FoMO를 기본 심리적 

욕구와 연결 지었다. 관계성은 타인과의 정서

적 연결감을 의미하며(Ryan, 1995). 관계성 욕

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FoMO가 심화되어 개인

은 자신이 놓친 경험에 대한 불안과 비교 감

정을 느낀다(Ryan & Deci, 2000). 이는 자율성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율

성은 개인이 외부 환경의 압력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Deci & Ryan, 1985). 특히 자율성은 개인이 자

신이 속한 집단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

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강화된

다. 따라서 FoMO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지각으로 인해 자율성이 감소하면 일 

자유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FoMO(관계성을 나타내는 변인)가 일 자

유의지(자율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부적(-)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가설 3).

Duffy 외(2022)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

르면, 괜찮은 교육은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

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중

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괜찮은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소속감

(belongingness)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적 제약

이 클수록 개인이 괜찮은 교육 환경과 같은 

기회에 접근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이를 ‘기회

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opportunity)’의 문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34 -

그림 1. 연구모형

설명할 수 있다(Duffy et al., 2022). 이러한 기

회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는 개

인은 자신이 남들보다 중요한 사회적, 교육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곧 FoMO로 이어질 수 있다. FoMO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인식이기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속감

을 약화시키고 자율성, 즉 일 자유의지를 감

소시키며,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경제적 제약

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FoMO와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가설 

9)을 세웠다. 구체적인 가설은 그림 1에 제시

되었다.

가설 1. 경제적 제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경제적 제약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일 자유의지

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준비행

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7.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제약

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8.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9.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

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순

차적으로 매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초기의 경제적 제

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 역할을 살펴보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WT와 SDT의 핵심 선행 변인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아직 진로를 

준비 중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진로 준비 과정

에서 행동이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결과 

변인을 진로준비행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불안이 인간의 자율성

을 감소시킨다는 가정 하에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을 매개 변수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제약은 FoMO를 유발하여 진로 결정에서 개인

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진로준

비행동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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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

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형 개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29세(M=21.87, SD=2.35)의 학부생 400명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200명(50%)은 

여성, 200명(50%)은 남성이었다. 이 중 1, 2, 3

학년은 각각 100명(25%), 4학년은 92명(23%)이

었으며 4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8명(2%)이

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계열 48명(12%), 사회

계열 56명(14%), 상경계열 46명(11.5%), 사범계

열 25명(6.25%), 자연계열 37명(9. 25%), 공학계

열 135명(33.75%), 예체능계열 16명(4%), 의․

치․간호 및 보건계열 30명(7.5%), 생명과학계

열 1명(0.25%), 기타 분야 6명(1.5%)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가자는 전문 온라

인 설문업체 Embrain(www.embrain.com)을 통해 

모집되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통

해 연락을 받는 것에 동의한 예비 참가자들에

게 설문조사를 보내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

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전 동의서, 

인구통계학적 질문, 검증 문항,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가 포함되었다.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데이터는 Embrain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 설문조

사에 참여한 대가로 2,000포인트(약 2천 원)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설문조사 시작 시 연령(18

세 미만 또는 29세 이상), 학교 유형(전문대), 

재학 상태(휴학 또는 수료)에 대한 대상자 포

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응답자는 제외되었

다. 앞서 언급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의 

검증 문항(예: “매우 동의합니다”를 선택해 주

세요.)에 모두 올바르게 응답한 응답자의 데이

터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경제적 제약

생애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제약을 측정하기 

위해 Duffy et al.(2019)가 개발한 경제적 제약 

척도(Economic Constraints Scale; ECS)를 Song과 

Lee(2023)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5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

로는 “내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재정적

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와 “나는 내 인생의 대

부분을 스스로 가난하거나 가난에 매우 가깝

다고 여겼다.”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금까지 살면서 경제적 제약을 많이 경험했음

을 의미한다. Duffy et al.(2019)의 연구의 내

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4로 나타났고, 

Song과 Lee(202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내적일치도가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확인되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Przybylski et al.(2013)이 개발하고 주은선 등

(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소외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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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척도(Fear of Missing Out Scale)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3요인(소속 욕구, 외적 동기, 상

대적 박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

나와는 전혀 다르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

된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놓치면 신경이 쓰인다(소속 욕

구)”, “가끔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따라잡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은 아닌지 걱정된다(외적 동기)”, “다른 사람들

이 나보다 더 보람 있는 경험을 할까 봐 걱정

된다(상대적 박탈감)”.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은선 등(201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6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일 자유의지

대학생들의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2012)이 개발하고 김나래와 이기학

(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일 자유의지 척

도-학생용(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 

WVS-SV)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제약 하에

서 진로 선택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척도는 2요인(의지, 제약)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약의 경우 역코딩 과정을 거치

게 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 자유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각 문항을 

평가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원하

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의지).”, “나

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지 않

는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다(제약).”가 있다. 

Duffy et al.(2012)의 내적일치도는 .87로 나타났

고, 김나래와 이기학(2014)에서도 .87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수준을 행동 차원에

서 평가하기 위해 최윤경과 김성회(2012)가 개

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평가된다. 척도는 진로 준비와 관련

된 행동의 각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3요인(자

기이해, 직업능력향상, 직업세계탐색)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25개 문항이다. 각 하위 요

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자기이

해).”, “나는 진로와 관련된 스터디 활동을 한

다(직업능력향상).”, “나는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조건을 찾아본다(직업세계탐색).” 기존 연

구(최윤경, 김성회, 2012)와 본 연구 모두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RStudio와 Mplus 8.1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RStudio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Mplus 8.10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을 분

석하여 잠재 변수가 해당 항목을 적절히 측정

하는지 확인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

계량,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구조 모형을 평가하여 순차적 매개 경

로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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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요인1 요인2 요인3

 1. 경제적 제약 3.18(1.49) -

 2. 소외에 대한 두려움 2.33(0.85) .24** -

 3. 일 자유의지 4.53(0.90) -.46** -.32** -

 4. 진로준비행동 3.23(0.60) -.08 -.06 .41**

** p < .01

표 1.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각각 |2|와 |7|보

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변수에 

대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Finney & DiStefano, 2013). 설문업체에서 응답

자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문항

을 완료하도록 요구한 결과, 누락된 데이터는 

없었다. 또한 z 점수가 절댓값 3을 초과하는 

단변량 이상값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Kline(2023)의 기준에 따라 모든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

제적 제약은 FoMO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r=.24, p<.01), 일 자유의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6, p<.01). FoMO는 일 

자유의지와 부적(-) 상관관계(r=-.32, p<.01)를 

보였으며,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정

적(+) 상관관계(r=.41, p<.01)를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관측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

를 검증하고, 설정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

가하기 위해 Mplus 8.10(Muthén & Muthén, 

2017)을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경제적 제약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개

별 문항을 관측변인으로 사용하였고, FoMO, 

일 자유의지,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하위 영

역을 바탕으로 하여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 및 Hu와 Bentler(1999)의 

권장 임계값을 기준에 따르면 측정 모델의 전

반적인 지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 (126) = 405.77, p<.001, CFI = 0.93, TLI = 

0.92, RMSEA = 0.075(90% 신뢰구간: .07-.08), 

SRMR = 0.06). CFI와 TLI는 0.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고, RMSEA는 0.08 미만이었으며, 

SRMR은 0.05에서 0.08 사이로 나타나 모델 적

합도가 수용 가능한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Hu & Bentler, 1999). 또한 표준화된 측정 변

수의 모든 적재치가 0.45를 초과하였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는 잠재 변수가 

해당 지표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보

여준다(Tabachnick & Fidw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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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로 간접효과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EC→FoMO→CPB .02 .01 -.004 .051

 2. EC→WV→CPB -.15** .07 -.315 -.044

 3. EC→FoMO→WV→CPB -.02** .01 -.057 -.004

주. N = 400. 부트스트래핑 횟수: 5,000번. ** p<.01. 간접효과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이다.

EC = 경제적 제약, FoMO = 소외에 대한 두려움, WV = 일 자유의지, CPB = 진로준비행동

표 2.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그림 2. 연구모형 및 표준화된 경로계수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측정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으

므로 경제적 제약을 예측 변수로, FoMO(매개

변인 1)와 일 자유의지(매개변인 2)를 순차 매

개 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

설로 설정한 순차 매개 모형은 적절한 적합도

를 보였다( (126) = 405.77, p<.001, CFI = 

0.93, TLI = 0.92, RMSEA = 0.075(90% 신뢰구

간: .07-.08), SRMR = 0.06).

또한 직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경제적 제약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의 직접 경

로는 유의했지만 예상한 방향과 반대였기에 

가설 1을 기각하였다(B=.12, β=.31, p<.05). 그

러나 경제적 제약에서 FoMO(B=.19, β=.27, 

p<.001)와 일 자유의지(B=-.28, β=-.56, p<.001)

로의 직접 경로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 2와 5를 지지하였다. 또한 

FoMO는 일 자유의지에 부적(-) 영향을 보

여 가설 3을 지지하였지만(B=-.20, β=-0.29, 

p<.00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B=.09, β= 

0.15, p>.05)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일 자

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이고 정적(+) 

관계가 있어 가설 6(B=.55, β= 0.71, p<.01)이 

지지되었다. 직접 경로에 대한 구조 모형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5,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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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매개 분석 결과, FoMO에 대해서는 유의한 간

접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가설 7이 기각되었다

(B=0.02, 95% CI [-0.004, 0.05]). 반면, 일 자유

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

계를 통계적으로 매개하여 가설 8을 지지하였

다(B=-0.15, 95% CI [-0.32, -0.04]). 순차 매개 

분석에서는 경제적 제약에서 진로준비행동으

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FoMO와 일 자유의

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B=-0.02, 95% CI [-0.06, -0.004]). 

따라서 가설 9는 지지되었다.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

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고). 우선, 

순차 매개 분석 결과, 예상대로 FoMO와 일 

자유의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제약이 대학

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준비 과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제약

과 심리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경적 제약은 진로 준비 과

정에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만,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영향

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기 결

정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일 자

유의지를 감소시킨다. 즉, 개인이 진로 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진로 준

비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력 개발을 검토할 때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매개 모형 분석 결과, 이러한 연관성

에 대해 가설로 설정한 매개효과가 부분적으

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제약이 

경력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일 자유의지에 의

해 매개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일 자유의지가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

와 일치한다(England, et al., 2016;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이와 같은 일 자유의

지의 핵심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경제

적 제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경제적 스트레스의 상황에

서 진로 준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경제적 제약이 FoMO를 통해 진로 

준비에 미치는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FoMO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MO와 같은 정

서적 고통이 개인의 동기와 심리적 상태에 영

향을 미치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매개 요인이 필요하다는 이전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Przybylski et al., 2013). 즉, 

FoMO가 발생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개인의 자

율성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저하시킬 수는 있

지만, 그 자체로는 행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직접 경로들은 지지되지 

않았다.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했지만 예상과 달리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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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적 행동을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함으

로써 자신의 경력을 구성한다는 진로구성이론

(Savickas, 2005)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은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성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잠재적으로 진로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며, 개인은 진로 개발을 경제적 어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이러

한 행동은 제약에 대한 능동적 적응 행동으로, 

개인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행동을 취하게 만

드는 역할을 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낮은 소득을 사회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이용관, 2018), 계층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제약을 경

험하는 한국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

기 위한 전략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업 준

비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 

것은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발생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억제효과란 변인 간 단순 

상관이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모형 분석 후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때 억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

석된다(서영석, 2010; Cohen et al., 2003). 특히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의 부호가 정반대일 경우, 억제효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이 경우 매개변인이 

억제변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MacKinnon et al., 

2000; 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FoMO와 일 자유의지와 같은 매개변인들이 경

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김하영과 김수영(2020)의 연구에 따르

면,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의 양가적 작용으

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제

약은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스

트레스와 좌절을 유발하는 양가적 특성을 가

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가 매개변수를 통한 억제효과

인지, 독립변수의 양가적 작용인지를 후속 연

구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FoMO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MO가 개인의 자

율성을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진

로 준비와 같은 행동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론적 및 실질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경제적 제약이 심리적 변수

를 통해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PWT

의 주요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아직 

일 세계에 진입하지 않은 대학생에 초점을 맞

추고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진로준

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사용한 것은 Duffy 등

(2022)이 최근 괜찮은 교육 변인을 포함하여 

제시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도 뒷받침된다. 

기존 PWT에서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만을 심리적 변수로 제시했지만, Duffy 등

(2024)은 이 이론을 새로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WT와 SDT의 이론

적 틀 내에서 경제적 제약의 결과이자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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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지의 예측 변수로 FoMO를 새로운 변수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

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과거의 진로 상담은 주로 상황적 제약이 경

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과제를 극복

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감정을 핵심 문제

로 광범위하게 다루지만(Greenberg & Paivio, 

1997), 진로 상담에서는 정서적 경험을 진로 

발달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공윤정, 2014). 그러나 진로 결정을 위해 상담

을 받는 학생들은 진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현실이다(Gati et al., 

1996). 따라서 내담자의 상황적 제약을 해결하

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심

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진로 상담사와 교

육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로 상

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

제적 제약을 평가하고, 이러한 제약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제약을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Song & Lee, 

2023), 이러한 장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주관

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제

약을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담사는 

학생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구조적 장벽을 설

명함으로써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부

적절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교육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형성된 교육 

환경을 조사하고 이러한 환경이 내담자의 소

속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학생들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

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서적, 구조적 

문제를 모두 다루는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개

발에 기여할 수 있다. 

FoMO를 포함한 순차적 매개효과 또한 잠재

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상담자와 

교육자는 학생들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사

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

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관계성, 자율성 등 학생에게 충족되지 않

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arsha(2016)는 실존적 관

점에서 FoMO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

다. 그러나 FoMO를 완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관계를 형성한다면 당장의 생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Yalom, 1980). 따라서 상담자는 학생들이 소외

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실존적 불안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도록 돕고, 의미 있고 건강한 대

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상담 장

면에서도 상담사는 내담자와 진정한 연결의 

대상으로서 내담자의 관계 욕구 충족에 기여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의 매개 역할은 상

담사들이 학생들과 협력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학

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긍정적인 치료

적 관계는 학생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

을 돕는다. 특히 상담사가 학생의 능력에 대

한 믿음을 보여주고 학생의 강점에 호의적으

로 반응할 때 학생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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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한다(Markland et al., 

2005). 따라서 상담사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경

제적 제약을 함께 살펴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학생

들이 자율성을 키우고 진로 선택과 준비에 대

한 통제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

어야 한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제

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시간적 또는 인과 관계를 정

확하게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했으나, 한 

번의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특정 시점의 인식에 기반해 응답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1학

년 때부터 점진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지 않고 

4학년이 되어서야 진로 준비를 서두르는 경향

이 있고(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 준비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종단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성인 초기 단계에 있

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제약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

려운 장벽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각

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험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 수

준이 다양한 표본을 포함하여 경제적 제약 정

도에 따른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FoMO 수준은 인구 집단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서는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와 달리 개인의 특

성보다 집단의 특성이 우선시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자신을 다수와 다르다고 인식할 경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박지

수, 서영석, 2018).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

국 맥락에 적용 가능하나, 일반화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동서양 간 추가적인 문화 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PWT를 기반으로 

FoMO를 심리적 매개 변수로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이 변인을 포함하여 더 넓

은 표본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한정하여 경제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FoMO가 이러한 

제약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

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과 FoMO

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이러한 접근을 

선택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 성별, 성

적 지향 등 한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소외 경

험을 포함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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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Korean Undergraduates:

Serial Mediation by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Heeeun Lee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nstraints and work-related variables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those in the field of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However, the emotional impacts of these economic 

constraints remain underexplored. We addressed this gap by using a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with 

decent educa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to investigate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the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on the effe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outh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We collected data from 400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bootstrapping to validate these effec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uggesting that emotions triggered by economic barriers affect autonomy 

and, ultimately, career preparation. The indirect effe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rough work volition was also significant. Overall,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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